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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장관, 융합 신제품 인증 1호기업 현장방문

- 금년 중 융합제품 현장애로 적극 해결을 약속하고 

  특히, ICT를 활용한 산업안전 제품개발을 업계에 당부  -

□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.16일(금) 융합신제품 인증(산업융합

촉진법 Fast-track 인증) 1호기업인 (주)KMW를 방문하여

ㅇ 융합제품의 인증 애로사례를 청취하는 한편, ICT를 활용한 산업

재해 예방 방안을 논의함

* 1.15 배포 보도자료 “산업부장관, 제조업혁신 3.0 현장행보이어가” 참조

□ 이날, 윤장관은 “인증제도가 새로운 융합제품 출시에 장애가

되지 않도록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”고 언급하고,

ㅇ “(주)KMW 안전모 인증사례의 경우 산업융합촉진법상의 적합성

인증이 실제 도움이 되었지만, 그 외의 경우 산업융합촉진법

(11년 제정 )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해 융합제품 인증에

미흡한 측면이 있다“고 평가함

ㅇ “융합제품 인증에 애로가 있다면 언제든지 장관에게 들고

오라”고 업계에 당부하며 적극적인 해결을 약속함

□ 아울러 윤 장관은 ICT 기술을 활용한 안전산업의 육성 및

산업재해 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당부함

ㅇ “최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

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,

-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사고 분석, 가스감지 센서 등 ICT기술 ,

Human Factor를 고려한 디자인 등을 결합하면, 합리적 비용

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, ICT

융합 산업안전 제품의 개발을 업계에 당부함

ㅇ 한편, 윤 장관은 (주)KMW에 대해서는 “융합 안전모에 가스 및

산소농도 감지 기능을 추가한다면 가스폭발 또는 산소부족에

따른 질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현장 근로자의 인명을

구할 수 있다”며 기대감을 표시하였고

- 이에 대해 ㈜KMW 김덕용 회장은 “안전사고 분석 및 다양한

센서 기능을 추가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능이 강화되도록 개발.

보완하겠다”며 산업안전기술 개발 의지를 적극 표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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